
너무 너무 무서워! 

(알코올성 환각증) 

40대 후반의 남자 환자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. 그는 대뜸 “환청 때문에 괴로

워서 왔다”고 하였다. 과거 병력 상 환자는 이십여 년 이상을 폭음해 왔고 약 삼 주 전 쯤 

해서는 알코올 금단성 진전 섬망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‘땀 흘리고, 헛것을 보고, 무서워

하는’ 증세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몇 날 며칠을 잠만 자더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다. 

그러다가 불과 며칠 전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더니, ‘귀신인지 뭔지’ 자꾸만 위협하는 소

리가 들리고, 그 내용이 어찌나 무섭고 두렵던지 약국에 가서 안정제를 달라고 하니까 “정

신과로 가라”며 내쫓다시피 해서 왔다는 것이었다.




